
 

Korean 

 

속보: 2012년 1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국정연설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국정연설에서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 중산층을 성장시키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의 계획 

중에서도 민간 부문의 성장을 특히 강조했으며 그의 연설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경제가 새롭게 발돋움하려는 시기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민간 산업과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제안과 경제 회복을 가속화시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주 교육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이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바로 일자리입니다. 국가 경제가 개선되어야 뉴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대통령과 연방 대표들과 협력하여 우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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